CRIMSON VALUE · 관심기업 리서치 리포트 예시
CRIMSON VALUE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8주 커리큘럼 결과물 예시
관심기업 리서치 리포트
삼성전자(005930)
	문서 성격
	크림슨밸류 8주 기초 커리큘럼(2~5주차 "관통구조")을 완료하면 완성되는 개인 리서치 리포트의 예시 샘플

	대상 기업
	삼성전자(005930) — 여름 연구회 실습 및 학회 증빙자료에서 사용된 관심기업 예시를 그대로 계승

	작성 기준일
	2026.08.20 (공개 자료 기준,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커리큘럼 매핑
	2주차 기업개요·BM → 3주차 재무제표 → 4주차 시가총액 → 5주차 PER·PBR 상대평가



※ 이 문서는 신입 회원이 8주 커리큘럼을 완주했을 때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 보여주기 위한 학회 예시 자료입니다. 투자 자문·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실제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 리포트 개요
크림슨밸류의 8주 기초 커리큘럼은 2주차에 정한 관심기업 1개를 5주차까지 이어서 분석하는 "관통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주 작성하는 표준 워크시트(제목·핵심개념·내 분석·배운 점)가 그대로 이어붙여져, 8주차 가상 펀드 피칭 데이에서는 한 편의 완성된 리서치 리포트로 발표됩니다.
이 문서는 그 결과물이 실제로 어떤 형태인지 보여주는 예시이며, 여름 연구회 실습에서 다뤘던 삼성전자를 관심기업으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래 순서는 커리큘럼 주차 순서와 동일합니다.
1. 2주차 — 기업 개요 & 비즈니스모델(BM) 분석
1. 3주차 — 재무제표 읽기
1. 4주차 — 시가총액 & 기업 규모
1. 5주차 — PER·PBR 상대가치평가 (관통구조 마무리)
1. 8주차 — 투자의견 & 결론 (가상 펀드 피칭 요약)
1. 기업 개요 & 비즈니스모델(BM) 분석
2주차 연계 — "생활 속 기업 찾기 & BM 분석"
	항목
	내용

	종목코드 / 시장
	005930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업종
	전자·반도체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주요 사업부문
	DS(반도체) · DX(스마트폰·가전) · 디스플레이 · 하만(전장·오디오)

	선정 이유(예시)
	평소 사용하는 스마트폰·가전 브랜드에서 출발해, 반도체 업황 뉴스가 매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관심기업으로 선정



삼성전자의 비즈니스모델은 크게 네 축입니다. DS(반도체) 부문은 메모리(D램·낸드)와 파운드리를 아우르며 실적 변동성이 가장 큰 캐시카우입니다. DX 부문은 스마트폰(갤럭시)·TV·가전을 담당하며 브랜드 인지도의 핵심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중소형(모바일용)과 대형(모니터·TV용) 패널을, 하만 부문은 전장 오디오·인포테인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4개 부문 중 DS가 전체 영업이익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라, 삼성전자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분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표준 워크시트 — 기업개요·BM
	핵심 개념
	비즈니스모델(BM)이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고 돈을 버는지를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내 분석
	삼성전자는 4개 사업부문 중 DS(반도체)가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사이클 기업"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DX·디스플레이·하만은 매출 비중은 크지만 이익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배운 점
	매출액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기업이라도 사업부문별로 완전히 다른 업황 사이클을 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 재무제표 분석
3주차 연계 — "재무제표 읽기"
2026년 2분기(연결 기준) 실적을 부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삼성전자 뉴스룸 2분기 실적발표)
	부문
	매출액
	영업이익

	DS (반도체)
	127.5조원
	89.2조원

	DX (스마트폰·가전)
	48.0조원
	-0.8조원

	디스플레이
	7.5조원
	0.7조원

	하만
	4.6조원
	0.4조원

	전사 합계
	171.5조원
	89.5조원



전분기 대비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56% 증가했습니다. DS 부문이 메모리 슈퍼사이클(HBM 등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낸 반면, DX 부문은 이번 분기 적자를 기록해 부문 간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표준 워크시트 — 재무제표
	핵심 개념
	연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영업이익은 기업 전체의 수익성을, 부문별 실적은 어느 사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분석
	전사 영업이익 89.5조원 중 DS 부문이 89.2조원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DX 부문은 매출 규모(48조원)에 비해 이익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배운 점
	"매출이 큰 사업 =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함께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시가총액 & 기업 규모
4주차 연계 — "시가총액 & 기업 규모"
	항목
	수치

	주가 (2026.08.20 기준)
	약 260,000원

	시가총액
	약 1,500조원

	52주 최고 / 최저
	380,000원 / 67,500원

	시장 내 위치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은 "주가 × 발행주식수"로, 시장이 그 기업 전체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52주 최고가(380,000원) 대비 현재 주가는 약 68%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급등 이후 일부 조정을 받은 구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표준 워크시트 — 시가총액
	핵심 개념
	시가총액 = 주가 × 발행주식수. 기업 규모와 시장의 기대치를 함께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내 분석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이며, 52주 변동폭이 67,500원~380,000원으로 매우 컸습니다.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배운 점
	시가총액이 크다고 주가 변동성이 작은 것은 아니라는 점, 대형주도 업황 사이클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4. PER·PBR 상대가치평가
5주차 연계 — "PER·PBR 상대평가" (관통구조 마무리)
동일 업종 내 비교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선정해 상대가치를 비교했습니다.
	구분
	PER (배)
	PBR (배)
	시가총액

	삼성전자
	20.8
	4.0
	약 1,500조원

	SK하이닉스
	11.0
	3.8
	약 1,096조원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줍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이지만 삼성전자의 PER(20.8배)이 SK하이닉스(11.0배)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DS 외에도 DX·디스플레이·하만 등 사업 다각화 프리미엄과 이번 분기 DX 부문 적자로 인해 순이익 기준 배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된 영향으로 해석했습니다. PBR은 두 기업 모두 3~4배 수준으로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워크시트 — PER·PBR 상대평가
	핵심 개념
	PER·PBR은 절대적인 고평가·저평가를 말해주지 않으며, 반드시 동종업계 비교기업과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 분석
	SK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의 PER이 약 1.9배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PER이 낮으면 저평가"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사업구조 차이(다각화 여부)와 최근 분기 이익 변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운 점
	상대가치평가는 숫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배수가 나왔는가"를 사업구조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 투자의견 & 결론
8주차 연계 — 가상 펀드 피칭 데이 요약
투자 매력 요인
1. DS 부문의 메모리 슈퍼사이클 — HBM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달성
1.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시장 유동성·정보 접근성이 높아 개인 투자자가 분석 연습을 하기 좋은 종목
리스크 요인
1. DX 부문의 실적 부진(이번 분기 적자) —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리스크
1. 52주 변동폭이 매우 커 단기 주가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
1. 메모리 업황은 사이클 산업으로, 현재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
가상 포트폴리오 내 제안(예시)
7주차 "포트폴리오 구성 & 비중관리" 실습과 연결해, 가상 펀드 내 비중을 지나치게 크게 가져가기보다 분산의 한 축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예시: 가상 포트폴리오 총액의 15~20% 내외)
최종 의견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단기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지만, DX 부문 부진과 사이클 업종 특성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8주간의 분석을 종합하면, "메모리 업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라는 것이 이번 가상 펀드 피칭에서의 개인 결론이었습니다.
6. 배운 점 (Reflection)
1. 매출 규모와 이익 기여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부문별 손익을 나눠서 봐야 한다.
1. PER·PBR은 절대 수치가 아니라 동종업계 비교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1.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도 업황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다.
1. 8주간 같은 기업을 계속 추적하니, 뉴스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잘 이해됐다.

자료 출처
삼성전자 뉴스룸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news.samsung.com), 스톡허브 삼성전자 종목 페이지(stockhub.kr), 알파스퀘어 SK하이닉스 종목 페이지(alphasquare.co.kr) — 2026.08.20 조회 기준
※ 본 문서는 크림슨밸류 학회 커리큘럼 예시 자료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공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